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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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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수도권 한강 이북 총괄

국토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5개 권역에 6곳의 센터를 선정했다. 본지는 이번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해부한다’ 시리즈 순서로 지역거점 플랫폼의 역할과 향후 운영계획을 센터별로 소개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6개 거점 대표 전체사업 ‘홍보’ 총력

“중앙대학교 플랫폼은 6개 거점의 전체 사업 홍보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홍보’에 특히 방점을 찍고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한강 이북의 수도권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센터를 총괄하는 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는 “그린리모델링의 전국 저변 확대

를 위해선 우선 사업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사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수요 자체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많지만, 수도권 지역은 사업 지원을 위한 인적 네트워

크와 우수대학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며 “수도권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 사업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 |



중앙대 플랫폼 컨소시엄은 산·학·연 연계 6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대 등의 수도권 대학과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친환경계획 그룹 청연 등의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박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지난 4월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제1회 공공건축물 그린리

모델링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앞으로 6개의 거점을 대표해 사업 전체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YTN Science’ 방송 홍보를 기획하고 있으며, 인재 교육을 위해선 대한기계설

비산업연구원과 건축사협회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내혈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주택에 에너지 절약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박진철 교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기계설비 분야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내혈관을 책임지고 있어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계설비가 냉·난방, 환기 등 건축물의 내혈관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에너지효율과 직결된다”며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설시장에서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기계설비분야의 신규 시장과 일자리 창출의 창

구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기계설비산업의 중요성이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재인식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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